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3 pp. 529-536,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3.52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529

한국 성인의 커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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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성인들이 커피 섭취 시 어떠한 상황에 가장 많이 마시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커피 섭취와 건강증
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인 2017년 원시 데이터를 활용하
였고, 연구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 결측값을 제외한 3,325명이었다. 이는 최근 1년간 커피의 평균 섭취량이
1잔 이상인 경우만을 추출한 수이다. 커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 건강행태로는 흡연여부, 음주여부, 일 및 여가로서 고강도, 중강도, 걷기 신체활동 실천 여부, 
수면시간, 스트레스, 우울여부 등에 영항을 받는지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남자보다 여자의 커피 섭취량이 낮았
고, 20-39세보다 40-64세, 무직보다는 육체적 직업,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 낮은 스트레스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커피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을 가진 대상자들은 커피 섭취에 의한 카페인 과다 섭취의 
위험 군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의 위험 군을 대상자로 커피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coffee intake and health promotion by examining
the conditions in which Korean adults consume the most coffee. The study used raw data from the 
second year of the 7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7), and 3,325 subjects who
were 19 years of age or older and who were not missing the required values. This number used as the
average amount of coffee drank per day in the past year is at least one cup.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coffee intake, the model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occupation, health behaviors such as smoking, drinking, high intensity and 
moderate intensity exercises, walking, physical activity during work and leisure, sleep time, stress and 
dep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coffee intake was lower among women than men, coffee intake was
higher for people 40-64 years than people 20-39 years old, physical occupations rather than 
non-physical occupations, smokers rather than non-smokers, and for high stress rather than low stress 
in life. Subjects with these factors are considered to be at risk of excessive caffeine intake from coffee.
The risk group of this study should be studied for the effect of excessive consumption of coffee on 
pers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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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져가는 커피는 과거 서양의 

고급음료로 취급되었지만, 커피는 현대 사회에 언제 어디
에서나 쉽게 접 할 수 있는 음료로 시내 중심지는 물론 
대학가 주변 등 커피 전문점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
다. 커피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의 하나이
며 점차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1]. 한국 성인이 섭취하는 
커피의 양은 우유보다 5배나 많고, 탄산음료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이나 많다[2]. 전체인구의 주당 커피 섭취 
빈도는 11.99잔이며, 남성은 14.34잔, 여성은 9.60잔으
로 조사 되었다[3]. 이렇듯 커피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
지면서 소비량이 증가되고, 커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4]. 이렇게 커피 섭취량이 증가
하고 있지만, 커피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효능과 부작용
에 대하여 확실히 밝혀진 바 없으며, 커피 섭취에 대한 
권장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흡한 상태이다. 커피는 카페
인 섭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페인 등의 
성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약리적 작용을 하는 식품이기
에, 커피 섭취량이 증가하는 지금 좀 더 건강증진과 관련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5]. 또한, 커피 섭취가 많아지면서 
커피 전문점이 활성화 되고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해 커피와 함께 케이크, 쿠키, 샌드위치, 아이스크
림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어, 바쁜 생활로 제때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대용 또는 포만감
을 주는 간식이 되기도 한다[6]. 커피 섭취량이 많은 성인
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커피 섭취 여부와 관련하여 생활습
관이나 커피 섭취 장소, 커피 섭취 시 동반자, 커피 섭취 
시간, 자주 이용하는 커피 전문점 커피 중 선호 하는 커
피 메뉴, 섭취 시의 습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7].

커피의 장기적 복용이 건강에 미치는 효능과 권장기준
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건강에 
위해가 없을 수준으로 개인들 스스로가 커피 섭취량을 
적당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어떤 상
황과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이 커피 섭취를 많이 하게 되
는지 파악하어 커피 섭취와 건강에 대한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성인들이 커피 섭취 시 어떠한 상황에 

가장 많이 마시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 올바른 커피 섭취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인 2017

년 원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8]. 이 중 건강 설문조사 항
목의 데이터와 식품섭취빈도조사 항목의 데이터를 합하
여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 결측값을 제외하고서 3,325명이었는데, 이는 최소 
최근 1년간 커피의 평균 섭취량이 1잔 이상인 경우만을 
원시 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2.2 연구 설계 및 변수선정
종속변수인 커피 섭취량은 최근 1년간 커피의 평균 섭

취량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의거하여 커피를 마시는 사
람만을 추출하여 그 섭취량이 어떠한 일반적 특성이나 
건강행태에 의해 차이를 나타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 중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은 남자와 여자 양
측 다 포함하였고, 연령은 20-39세의 청년층, 40-64세 
중년층,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은 
소득 4분위수로서 경제력 수준에 따른 등급이 상, 중상, 
중하, 하로 구분되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
였으며, 직업 구분은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종사자, 영업 
및 서비스직을 비육체적 직업으로 합하였고, 농림어업직 
종사자, 기능직, 단순 노무직은 육체적 직업군으로 구분
하였다. 주부 및 학생을 포함하여 직업이 없는 자는 무직
으로 구분하였다.

커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행태에서 흡
연 여부는 현재 흡연자인 경우를 흡연자, 그렇지 않은 경
우를 비흡연자로 구분하였고, 음주 여부는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음주한 적이 있는 경우를 음주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음주자로 구분하였다. 일 및 여가로서 고강도 
신체활동은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은 주 3일과 20분 이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로 구분하였고,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
는 활동인 일 및 여가로서 중강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수면시간
은 ALAMEDA 7에서 제시한 적정 수면시간을 근거로 하
여 수면시간이 부족한 경우인 6시간 이하와 적절한 수면
시간인 7-8시간, 과다한 수면시간인 9시간 이상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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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Gender
  Male 1,461(43.9)
  Female 1,864(56.1)
Age
  20-39 741(22.3)
  40-64 1,765(53.1)
  ≥65 819(24.6)
House-Hold
Income
  High 1,006(30.3)
  Middle-High 930(28.0)
  Middle-Low 786(23.6)
  Low 603(18.1)
Education Level
  ≥College 1,348(40.5)
  High School 957(28.8)
  Middle School 349(10.5)
  ≤Elementary
  School 671(20.2)

Occupation
  Non-physical 1,283(38.6)
  Physical 849(25.5)
  Inoccupation 1,193(35.9)

Total 3,325(100.0)

Table 2. Health Behavior
Variable n(%)

Smoking
 Smoker 622(18.7)
 Non-smoker 2,703(81.3)

Drinking
 Drinker 1,927(58.0)
 Non-drinker 1,398(42.0)

Work-High
Physical Activity
 Yes 37(1.1)
 No 3,288(98.9)

Work-Moderate
Physical Activity
 Yes 197(5.9)
 No 2,128(94.1)

Leisure-High
Physical Activity
 Yes 327(9.8)
 No 2,998(90.2)

Leisure-Moderate
Physical Activity
 Yes 758(22.8)
 No 2,567(77.2)

Walk
 Yes 1,219(36.7)
 No 2,106(63.3)

Sleep hour
 ≤6 1,274(38.3)
 7-8 1,736(52.2)
 ≥9  315(9.5)

Stress
 High 869(26.1)
 low 2,456(73.9)

Depression
 Yes 389(11.7)
 No 2,936(88.3)

Total 3,325(100.0)

였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를 높은 스
트레스, 스트레스가 거의 없거나 낮게 느끼는 경우를 낮
은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우울은 2주 이상 연속으로 우
울감을 느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2.3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은 오픈 소스 통계 소프트웨어인 R 

version 3.6.0을 이용하였다[9]. 모든 통계적 분석의 유
의확률은 0.05 미만으로 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커피 섭취량의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 섭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량 분석을 시행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커피 섭취량과 건강행태에 
따른 커피 섭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 t-test 및 
ANOVA를 시행하였고, ANOVA 시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커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의 분포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 중 성별은 남자 

43.9%, 여자 56.1%였으며, 연령은 20-39세 청년층이 

22.3%, 40-64세 중년층이 53.1%, 65세 이상 노년층이 
24.6%였다. 가구소득은 상군이 30.3%, 중상군은 28.0%, 
중하군은 23.6%, 하군은 18.1%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이 40.5%, 고등학교 졸업 28.8%, 중학교 졸업 
10.5%, 초등학교 졸업 이하 20.2%였다. 직업군은 비육
체적 직업이 38.6%, 육체적 직업은 25.5%, 주부 및 학생
과 직업이 없는 자는 35.9%였다[Table 1].

3.2 건강행태의 분포
연구대상자들의 건강행태는 흡연자 18.7% 비흡연자 

81.3%였으며, 음주자는 58.0%, 비음주자는 42.0%였다. 
일로서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자는 1.1%, 일로서 중강
도 신체활동을 하는 자는 5.9%였으며, 여가로서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자는 9.8%, 여가로서 중강도 신체활동
을 하는 자는 22.8%였다. 걷기를 주 5일, 30분 이상으로 
실천하는 경우는 36.7%였다. 수면시간은 6시간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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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자는 38.3%였고, 7-8시간
으로 적정수면을 취하는 자는 52.2%, 9시간 이상으로 과
다한 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자는 9.5%였다. 스트레스를 
높게 받는다고 응답한 자는 26.1%였고, 낮은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 자는 73.9%였다. 2주 연속으
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자는 11.7%였으며, 그렇지 
않은 자는 88.3%였다[Table 2].

3.3 커피 섭취량의 분포
연구대상자들의 최근 1년 이내의 하루 평균 최소 커피 

섭취량은 1잔이었으며, 최대 커피 섭취량은 10잔이었다. 
그리고 커피 섭취량의 평균은 1.78잔이었다[Table 3].

Table 3. Coffee Intake
Variable Value

Number of
Coffee Intake
  Max 10

  Mean(SD) 1.75(1.08)
  Min 1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커피 섭취량의 차이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에서 성별 중 남자 2.02잔, 여자 
1.54잔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커피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연령층에 따라서는 20-39세 
청년층은 1.57잔, 40-64세 중년층은 1.90잔, 65세 이상 
노년층은 1.59잔으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20-39세인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보다 40-64세
의 중년층의 커피 섭취량이 가장 많았다( p<.001). 가구
소득에 따른 커피 섭취량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1.70잔, 고등학교 졸업 1.85잔, 중학교 졸업은 1.83잔,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1.66잔으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의 커피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직업은 비육체적 직업이 1.76잔, 육체적 직업이 1.96잔, 
주부 및 학생과 직업이 없는 자는 1.58잔으로 차이를 나
타내어, 사후검정 결과 주부 및 학생과 직업이 없는 자보
다는 비육체적 직업이 더 많은 커피를 섭취하였고, 이보
다는 육체적 직업이 가장 많은 커피를 섭취하였다(p<.001) 
[Table 4].

Table 4. Coffee Intak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2.02(1.31) 12.369

  Female 1.54(0.81) (<.001)
Age

  20-39a 1.57(0.95) 36.037
  40-64b 1.90(1.20) (<.001)

  ≥65c 1.59(0.86) a,c<b
House-Hold
Income

  High 1.74(1.00) .307
  Middle-High 1.77(1.17) (.820)

  Middle-Low 1.76(0.99)
  Low 1.72(1.19)

Education Level
  ≥Collegea 1.70(0.98) 5.642

  High Schoolb 1.85(1.19) (.001)
  Middle Schoolc 1.83(1.32) b>d

  ≤Elementary
  Schoold 1.66(0.97)

Occupation

  Non-physicala 1.76(1.06) 30.832
  Physicalb 1.96(1.24) (<.001)

  Inoccupationc 1.58(0.96) c<a<b
Total 1.75(1.08)

3.5 건강행태에 따른 커피 섭취량의 차이
연구대상자들의 건강행태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하

루 평균 커피 섭취량에서 흡연 여부 중에선 흡연자는 
2.33잔, 비흡연자는 1.61잔으로 흡연자의 커피 섭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음주 여부 중에선 음
주주자는 1.81잔, 비음주자는 1.66잔으로 음주자의 커피 
섭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일로서 고강
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의 커피 섭취량은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5). 일로서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
우의 커피 섭취량은 1.95잔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1.74잔으로 일로서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의 커피 
섭취량이 더 많았다(p=.038). 여가로서 고강도 신체활동
을 하는 경우와 여가로서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의 커피 섭취량은 차이가 없었다(p>.05). 수면시간은 6시
간 이하로 부족한 수면시간을 취하는 경우 1.82잔, 7-8
시간으로 적절한 수면시간을 취하는 경우 1.71잔,,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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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과다한 수면시간을 취하는 경우는 1.65잔으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정 결과 9시간 이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경우보다 6시간 이하로 부족한 수면시간을 취하
는 경우의 커피 섭취량이 더 많았다(p=.009).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 경우의 커피 섭취량은 1.83잔, 낮은 스트레
스를 받거나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는 1.72잔
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의 커피 섭취량이 더 많았다
(p=.017). 우울에 따라서는 커피 섭취량이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5) [Table 5].

Table 5. Coffee Intake according to Health Behavior

Variable M(SD)
t or F

(p)
Scheffe

Smoking

  Smoker 2.33(1.58) 10.848
  Non-smoker 1.61(.088) (<.001)

Drinking
  Drinker 1.81(1.12) 3.986

  Non-drinker 1.66(1.03) (<.001)
Work-High
Physical　Activity
  Yes 2.03(1.32) 1.576
  No 1.74(1.08) (.115)
Work-Moderate
Physical　Activity
  Yes 1.95(1.42) 2.083

  No 1.74(1.06) (.038)
Leisure-High
Physical　Activity
  Yes 1.75(1.06) .022

  No 1.75(1.08) (.982)
Leisure-Moderate
Physical　Activity
  Yes 1.70(1.03) -1.448
  No 1.76(1.10) (.148)

Walk
  Yes 1.72(1.05) -.956

  No 1.76(1.10) (.339)
Sleep hour

  ≤6a 1.82(1.16) 4.769
  7-8b 1.71(1.02) (.009)

  ≥9c  1.65(1.09) a>c
Stress

  High 1.83(1.19) 2.392
  low 1.72(1.04) (.017)

Depression
  Yes 1.71(1.15) -.745

  No 1.75(1.08) (.456)
Total 1.75(1.08)

3.6 커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커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Model Fit은 
Durbin-Watson 통계량이 2.037로 2에 최대한 근접함
으로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다. 수정된 모형설명력으
로서 Adj R2=.105의 수치를 나타내어, 10.5%의 모형설
명력이 있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최소=.374, 최대
=.971로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었고,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최소 1.030, 최대 
2.670으로 나타나 4.0를 초과하는 값이 없어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었다. 

커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일 경우 β=-.143(p<.001)으
로 커피 섭취량이 적었다. 연령에서는 20-39세 청년층보
다 40-64세인 중년층이 β=-.152(p<.001)으로 커피 섭
취량이 많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인 경우보다 육체적 
직업인 경우가 β=-.050(p=.013)으로 커피 섭취량이 많
았다.

건강행태 중에서는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가 β
=-.180(p<.001)로 커피 섭취량이 많았으며,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β=-.044(p=.013)
로 커피 섭취량이 많았다[Table 6].

4. 고찰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건강
행태가 커피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커피 섭취량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남
자는 2.02잔, 여자는 1.54잔으로 남자에서 커피 섭취량
이 높았다. 이는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 등에서의 음료 소
비 행태가 남자들은 단일적으로 커피 계열의 음료를 선
호하여 주문하는 반면 여자들은 홍차나 녹차, 에이드 계
열의 다양한 음료를 선호하여 주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중년층이 1.90잔, 노년
층이 1.59잔, 청년층이 1.57잔으로 중년층의 커피 섭취
량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직장에서의 중간관리
자, 부장, 상사 급의 직업 현장에서의 주역들이므로 그만
큼의 업무량과 더불어 졸음과 피로를 감내하기 위하여 
다른 음료들보다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커피 계열 
음료를 더 선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2001년 과거에 비해 2011년으로 최근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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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 Affecting Coffee Intake
Variable B β p Tolerance VIF

(Constans) 1.791 　 <.001 　 　
Sex: Female (ref :Male) -.311 -.143 <.001 .700 1.430

Age: 40-64 (ref: 20-39) .329 .152 <.001 .552 1.811
Age: ≥65 (ref: 20-39) .025 .010 .709 .374 2.670

House-Hold Income -.025 -.025 .210 .678 1.476
Education Level -.009 -.010 .665 .520 1.923

Occupation: Non-Physical (ref :Inoccupation) .077 .035 .098 .617 1.621
Occupation: Physical (ref: Inoccupation) .124 .050 .013 .664 1.507

Smoking: Smoker (ref: Non-smoker) .500 .180 <.001 .775 1.291
Drinking: Drinker (ref: Non-Drinker) -.007 -.003 .859 .862 1.160

Wokr-High Physical Activity: Yes (ref: No) .028 .003 .873 .934 1.070
Work-High Physical Activity: Yes (ref: No) -.139 -.030 .075 .921 1.086

Work-Moderately Physical Activity: Yes (ref: No) .050 .014 .440 .849 1.178
Leisure-High Physical Activity: Yes (ref: No) .072 .028 .120 .840 1.191

Leisure-Moderately Physical Activity: Yes (ref: No) -.011 -.005 .769 .971 1.030
Sleep Hour: 6hr (ref: 7-8hr) .062 .028 .102 .920 1.087

Sleep Hour: 9hr (ref: 7-8hr) .007 .002 .907 .896 1.116
Stress: High (ref: Low) .107 .044 .013 .881 1.135

Depression: Yes (ref: No) .079 .024 .178 .880 1.137
Model Fit Durbin-Watson=2.037, R2=.110, Adj R2=.105, F=22.749, p<.001

이상의 남성과 여성 모두 커피 섭취량이 증가하였고 하
루 1회 이상 커피 섭취 빈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0].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
업에 해당하는 군이 1.85잔으로 직업군에 따라서는 육체
적 직업이 1.96잔으로 가장 많은 커피 섭취량을 나타내
었고, 비육체적 직업 1.76잔, 무직은 1.58잔인 결과를 보
아 커피 섭취량에 있어 남자, 40-64세 중년층, 고등학교 
졸업, 육체적 직업이라는 이 요소 간에는 업무 동안의 피
로, 졸음방지 등 카페인의 약성에 의거한 커피 섭취량의 
소비 증가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행태에 따른 커피 섭취량은 흡연자가 2.33잔, 음
주자가 1.81잔으로 비흡연자, 비음주자보다 커피 섭취량
이 많았는데 이는 기호식품으로서의 소비적 심리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기호식품 소비에 대한 습관적 중독
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의 기술에서 남자, 
40-64세 중년층, 고등학교 졸업, 육체적 직업이라는 집
단의 특성에는 흡연자와 음주자 비율 역시 높았다. 그에 
이어 결정적으로 일로서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군이 
1.95잔으로 그렇지 않은 군이 1.74잔보다 더 많은 커피 
섭취량을 보여 연결성이 나타났다. 수면시간과 관련해서
는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군이 1.82잔, 7-8시간으
로 수면을 취하는 군이 1.71잔, 9시간 이상으로 수면을 
취하는 군이 1.65잔으로 수면시간이 낮을수록 커피 섭취

량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역으로 커피 
섭취량이 많기에 카페인의 약성 작용으로 수면시간이 감
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면의 질을 악화 시킨다[11]. 스
트레스의 경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커피 섭취
량이 1.83잔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커피에 의한 카페인의 약성 작용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2-13].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육
체적 직업, 40대와 50대의 중년층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
행연구로 40-50대 산업체 근로자들 중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에서의 커피 섭취량은 다른 군에 비해 가장 
많았고,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에서의 커피 섭취
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도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57.1%나 되며, 직무스트
레스와 커피 섭취량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14-15]. 이는 스트레스는 카페인 음료를 섭취해 본 사람
들을 대상으로 카페인의 약성에 따라 커피 섭취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도 높이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다중 회귀분석을 통한 커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40-64세 중년층이, 
육체적 직업군이, 흡연자일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가 커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결과에 따른 고찰로서 과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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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섭취를 하는 위험군을 파악해내었고, 그로인해 추후 
커피 섭취에 따라서 건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에 따른 
커피 섭취량의 정도 차이를 분석한 바, 그 이후의 커피 
섭취량에 대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는 분
석할 수 없었다. 국민 건강을 위하여 본 연구를 선행연구
로 활용하여 커피 섭취량에 따른 한국 성인의 건강영향
에 대한 연구가 추후 요구된다. 또한 더욱 다양한 커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환경 요
인에 대해서도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성인들이 커피 섭취 시 어떠한 상황에 
가장 많이 마시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 올바른 커피 섭취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중 남자가 2.02잔, 중년인 40-64세
가 1.90잔, 고등학교 졸업이 1.85잔, 육체적 직업 1.96잔
으로 커피 섭취량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많았다.

둘째, 건강행태 중 흡연자 2.33잔, 음주자 1.81잔. 일
로서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1.95잔,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1.82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1.83잔으로 커피 섭취량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많았다.

셋째, 종합적으로 남자, 40-64세 중년, 고등학교 졸
업, 육체적 직업, 흡연자, 음주자, 일로서 중강도 신체활
동을 하는 경우,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높은 스
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커피 섭취에 의한 카페인 과다 섭취의 위험군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의 위험군을 대상자로 커피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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